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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 외환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
4,036억 9천만 달러

산림청 가리왕산 스키장 
전면 복원 착수

산림청이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

때 사용한 가리왕산 스키 활강장

의 전면 복원에 착수했다. 산림청

은 일부 시설 존치를 추진하는 강

원도에 복원 계획서 제출을 요구

하고, 불응할 경우 다음달 행정대

집행에 나설 방침이다.

3일‘한겨레’에 따르면 산림청

은“정선군 북평면 일대 가리왕산 국유림

(206만7,242㎡)의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

해 말 끝나 강원도에 복원 명령을 통보했

다. 오는 31일까지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

복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”고 밝혔

다. 이어“산림청 주도로 전면 복원을 위

한 행정 절차에 돌입하고, 소요 예산은 강

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”이라고 산

림청은 덧붙였다.

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등

이 참여하는‘정선지역 상생·발전 민관 

협의회(가칭)’구성을 제안하고, 산림 자

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

논의해 나갈 방침이다. 앞서 산림청 등은 

가리왕산 산림 복원 예산 802억 원 가운

데 식생 복원 관련 예산 386억 원(48.1%)

을 지원하고, 휴양림·휴양타운 등 산림복

지지구 조성(예산 350억 원)도 제안했다. 

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

“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

산림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

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

항인 전면 복원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

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하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운

영도로 등 일부시설을 존치하겠다며 맞

서고 있다. 애초 복원에 동의했던 강원

도는 올림픽 시설인 곤돌라를 생태·평

화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, 가리왕산 정상

부에 남북 강원도의 주목 1,009그루씩 

2018그루를 심어 올림픽 평화·생태숲을 

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. 

전성구 강원도 환경복원담당은“200억

원을 들여 조성한 곤돌라를 70억원을 들

여 철거하는 것보다 생태·평화 교육시설

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”이라고 말했다.

가리왕산을 끼고 있는 정선지역 사회단

체 158곳은 11일 곤돌라 등 일부 시설 존

치를 위한 범군민 투쟁위원회를 발족할 

계획이다. 이들은 상경 집회, 서명운동 등

을 예고했다. 유재철 투쟁위원장(정선군

의회 의장)은“곤돌라·운영도로를 올림

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한다. 산림청이 강

제집행에 나서면 군민과 함께 막겠다.”고 

밝혔다.

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에 한국

의 외환보유액이 증가세가 2개월 

연속 이어졌다. 이에 따라 지난해 

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대 규

모를 기록했다. 

4일‘파이낸셜뉴스’가 한국은행

이 전날 발표한‘2018년 12월 말 외

환보유액’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

르면 지난해 12월 말 한국의 외환

보유액은 4,036억9,000만 달러로 

한 달 전보다 7억1,000만 달러 늘

었다. 이는 지난해 9월 4,030억 달

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. 

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

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며 9월에 

4,03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. 

이후 10월 4,027억5,000만 달러

로 소폭 줄었으나 11월부터 다시 

반등했고 12월에 다시 역대 최고치

를 기록한 것이다. 

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 증가는 

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

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

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

이다. 

유로화, 파운드화, 엔화 등 주요 6

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달러

화지수는 지난달 말 96.40로 한 달 

전보다 0.4% 하락했다. 달러화지수 

하락은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를 의

미한다. 

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,796

억 달러로 전달대비 33억5,000만 

달러 늘었다. 예치금 137억3,000

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27억

9,000만 달러 감소했다. 국제통화

기금(IMF) 특별인출권인 SDR는 

34억3,0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

과 비교해 1,000만 달러 늘었다. 

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

인 IMF 포지션도 21억4,000만 달

러로 전달과 비교하면 1억4,000만 

달러 증가했다. 금(47억9천만 달러)

은 전월과 변함없었다. 

10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

유액 규모는 세계 8위다. 

1위는 중국(3조617억달러), 2위는 

일본(1조2,583억달러), 3위는 스위

스(7,960억달러) 순이었다. 


